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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사용자협의회,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

11호

사용자협의회, 법정최임보다10원많은8천6백원제시
중앙교섭 재개, 11차 교섭 … 사측 “금속 최임은 사실상 9천 7백 원”… 노조, “노사 관계 재고하겠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0년 

금속 산별 최저임금으로 통상 시급 

8천 6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고, 지난해 금

속산업 최저임금보다 200원 오른 

금액이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타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

회는 7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 금

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

을 열었다. 이번 교섭은 6월 25일 

결렬선언 이후 4주 만에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 시급 

8천 600원(월 통상 임금 194만3천6

백 원)을 내놨다. 내년 법정 최저임

금 인상률 2.87%보다 낮은 2.4% 인

상한 금액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제

시안을 설명하며 “금속 최저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 범

위를 적용하면 9천 700원이다”라

는 궤변을 펼쳤다.

사용자협의회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와 관련해 하청·도

급회사라는 용어는 받아들였지만, 

하청·도급회사에 금속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닌 노동법 수준 정도만 

지키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에 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일

터’ 대신 ‘직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자”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

은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

려운 가운데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하고 있다. 회원사 경쟁력 측면에서 

올해 중앙교섭을 지난해처럼 합의

하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

면 금속 최저임금은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작년과 

재작년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 금속산업 최저임금

을 적게 올려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불과 240원 

올랐다. 사측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

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통령이 적

게 오른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송

구스럽다고 했는데, 사측은 법정 최

저임금보다 겨우 10원 많은 인상안

을 내면서 지나치게 당당하다”라

며 “금속 노사관계를 다시 판단해

야 할 시점이 오는 듯하다”라고 

경고했다.

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과 홍지

욱 경남지부장은 사측의 교섭 태도

를 비판하며 “12차 교섭에서 반드

시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7월 

30일 사측 주관으로 12차 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